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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길을 나서자마자 지평선은 그 경계를 열어놓는다. 

 

어쩌면 키릴라 스핔커의 이 구절은 마리아 암브로사 수녀 안에 스며들어 있던, 먼곳으로 떠나고 싶은 커다란 

동경을 이해하는데 핵심일지도 모르겠다. 처음에는 부모님과 두 언니들과 함께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의 

숲이 우거진 “국경선 삼각 지대”인 고향의 주변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순례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직업적으로 엘프리데에게는 모든 것이 평범히 흘러가는 듯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견습기를 마치고 

로마 – 우리 수녀들이 운영하던 게스트 하우스 빌라 마리아 레지나에서 1년간 보낼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상업부문에서 일했다. 때는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이렇게 엘프리데는 견고한 집안 

관리 기술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가진 이들을 알게 되었다. 로마에 대한 사랑이 일깨워졌다가 

나중에 몇 번이나 로마로 여행하게 되면서 거듭해서 다시 일어나곤 했다.   

1964년, 엘프리데는 뮬하우젠에서 수도 양성을 받기 시작했으며 립프라우엔슐레에서 교직을 공부하기 

위한 자격을 얻어 쾰른 패다고기셰 고등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시작하여 1968년에 이를 무사히 마쳤다. 

마리아 암브로사 수녀는 베를린에서 교사로서 가르치라는 관구 리더십팀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쾰른에서보다도 다양한 문화적 지역안에서 자신의 영적 지평을 넓히기 위해 주어진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었다.   

교직에 대한 채비를 잘 갖춘 수녀는 1974년에 뮬하우젠 립프라우엔슐레에서 미술과 수학과목으로 교직 

활동을 시작했다가 이후에 지리학을 추가적으로 가르치게 되었다. 동료들은 암브로사 수녀가 수업과 학업 

여행을 위한 헌신적인 여행 동반자로서, 여행을 조직하는 일도 맡고 전문가적으로 그 나라의 문화적 보물을 

열어보이면서 여행 리더들을 지지해주는 사람임을 금방 알아보았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 수녀는 

방학기간에도 새로운 나라들을 탐색하고자하는 자극을 느꼈다. 그리하여 유럽 내에서 또 다른 휴가 

목적지를 계속 찾아내곤 했다.  

2005년, 은퇴기의 초반, 수녀와 수녀의 언니는 다른 방향에서 시작하여 몇 년간 계속되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디 콤포스텔라 순례를 떠났다. 가장 최근에 두 자매는 이태리에서 성 프란치스코의 길을 걸었다.  

수녀는 2005년에 거주지를 바꾸어 켐펜으로 갔다가 2009년에 쾰른으로 옮겨갔다. 그곳에서도 문화적, 순례 

여행을 조직했다. 동료 여행자들은 잘 준비된 프로그램에 의지할 수 있었다. 암브로사 수녀는 각 그룹을 

하나의 여행 공동체와 일치시키는 법을 알고 있었으며 공동체는 함께 지내는 중에 이를 체험했다. “네가 

길을 나서자마자 지평선은 그 경계를 열어놓는다.” 지평은 그 중에서도 시칠리아, 크로아티아, 발틱 국가, 

폴란드, 아르메니아, 조지아, 카파도키아로 확장되었다. 마침내 이스라엘에 대한 암브로사 수녀의 대단한 

열정이 일어났다. 수 년간 수녀는 성지로 향하는 순례를 기획했다. 마지막 장거리 여행은 수녀가 이미 

심각한 불치병을 앓고 있었던 2022년 11월에 이스라엘로 향했던 여행이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화학요법과 통증 요법과 방사선 요법이 필요했다. 가정 간호가 충분하지 않게 되면서 

수녀는 완화 치료를 위해 2023년 4월 초에 뮬하우젠 살루스로 이전해 왔다. 이 결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때 조차도 수녀는 “네가 길을 나서자마자 지평선은 그 경계를 열어놓는다.”라는 것을 배웠다.    

81세의 생일에 마리아 암브로사 수녀는 지상적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순례에 대한 갈망은 이제 

영원한 안식과 하느님의 끝없는 충만함 안에서 실현되었다.  


